
제73주년 개교기념식 기념사

“국민의 미래를 열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학! 
행복한 국민*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 국민을 위한 대학을 표방하며 우리 대학을 설립한 지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마침 성곡 김성곤 선생께서 국민학원을 인수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창학 이후 10여 년 동안 재정난에 시달리던 우리 학교는 해공 선생 서거 후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습니다. 

성곡 선생은 “해공 선생이 남겨놓고 간 것은 국민대 하나뿐이다.”라고 하시면서 국민대를 인수하여, 
비로소 학교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성곡 선생께서 우리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대학에 대한 나의 끊임없는 동경과 집념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며, “국민대학은 내 생애에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학교에 끝없는 애정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곡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발전을 위해 모든 정열과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정치가·사업가로 바쁜 가운데서도 
촌음을 아껴 학교 일을 자상하게 손수 챙기셨습니다. 

낡았던 창성동 옛 교사 2층 목조건물을 5층 콘크리트 교사로 신축하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지금 
이곳 북한산 기슭에 학교의 새로운 터전을 정하였습니다. 이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산을 깎고 정지하여 
현재 본부관인 1호관을 세웠으며, 그 뒤 20여 년의 창성동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정릉동 시대를 열어
나갔습니다. 이어 우리 학교의 상징처럼 우뚝 선 북악관도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곡 선생은 당신이 소유한 주식과 거액의 현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셨고, 국민학원 사업부에서 쌍용양회 
판매점을 운영토록 했으며, 쌍용그룹의 지속적인 기부금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에 큰 보탬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국민대학교가 민족혼이 담긴 전통의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해공 선생님과 
성곡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잘 받들어, 역대 이사장, 학장, 총장 그리고 많은 교직원과 학생, 동문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해공 선생님의 건학이념과 성곡 선생님의 육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여, 국민의 미래를 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국민의 대학으로 힘찬 
행진을 계속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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